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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상 극적인 자들이 일도 열심히 하는데 또 일도 저지릅니다. 꼭 그럽니다. 빨리 뛰면 금방 지쳐버리지 않습

니까? 그러면 안 됩니다. 노련하게 해야 합니다. 넓은 땅에 사는 사람도 좁은 땅에 사는 사람도 다 똑같이 철

창 없는 감옥입니다. 나는 옛날 보다 너무 좋습니다. 산속에서 좁은 굴속에서 완전 공기도 안통하고 습기도

있는데서 내가 살았었습니다.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잘 지냅니다.

내가 영국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영국이 제일 잘 됩니다. 사람들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

와서 음식 준비했던 걸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. 영국은 지금도 권위주의나라고 대형국가이기 때문

에 그런 관이 지금도 꽉 차있습니다. 그러니 계속 잘 쳐다보면서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. 한국 뿐 아니

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위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.

내가 18개국 나라를 돌아다녀보면서 월명동 조경을 교정하려고 봤는데 없었습니다. 중국에도 없었습니다. 월

명동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. 땅 살 때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. 사람들은 자기 집이 가장 크고 좋은 집

인지 잘 모릅니다. 돌아다녀봐야 압니다. 예전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계획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

습니다. 그러나 나는 계획적으로 안 했습니다.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. 앞으로 행사 하려면 밤

에 하지 말고 낮에 하십시오. 행사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.

백 개 나라 금방 개척됩니다. 그 나라 사람 하나씩만 전도하면 복음이 들어갑니다. 일본사람들이 다른 나라가

서 복음을 많이 넣었습니다. 내가 영국 가서 일으켜 놓은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됩니다.

10월 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는 해마다 계속 해서 할 것입니다.

매일 100명 선교 한다고 하지 말고 한 대학교가서 300명씩 밀어붙여보십시오. 내가 25번 이상 강연하니까

300명이 된 것이었습니다.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은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. 20명 30명 이제 쳐다 도

안 봅니다. 70명에서 100명은 넘어가야지 캠퍼스 교육받을 것입니다. 내년부터 중고등부, 캠퍼스 지원도 더

많이 해줄 것입니다.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.

백만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. 먼저 조직부터하면 사람은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.

월명동에서 영광 돌리는 것은 인원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. 이번 치어행사는 합동으로 해서 많

이 오는 것이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.

내가 10년 동안 어느 정도 해 놓고 온 것이 있으니 보람이 있습니다. 내가 해 놨기에 이번에 비행기로 몇 대

씩 날아온 것입니다. 내년부터는 30-40대 날아올 것입니다.

나는 10년 동안 28개국 나라 밖에 못 돌았습니다. 나머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나가서 밀어붙

인 것입니다. 내가 못가니까 나가서 밀어 붙이라

고 했습니다. ‘내가 못 가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밀어붙이면 된다. 산골짝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 가자고 하면

막 쫓아다니니’ 이같이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먼저 건너간 것입니다.

원래 말씀도 두 가지로 전해야 합니다. 세계로 나가는 말씀과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? 한국 사람은 매일 혼

납니다. 그러니 해외 사람들이 한국은 왜 이렇게 혼나느냐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안쳐다 봅니다. 혼내는 나라는

안 쳐다봅니다.

잘 되는 나라를 쳐다봅니다. 해외는 안 보이니까 혼이 안 나고 또 우리와 다릅니다.



글 써놓고 교정 없이 내 놓으면 그 책은 누가 썼어도 웃긴다고 합니다.

한국 사람은 잘 모릅니다. 한국 사람이 처음 개척해 나간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. 일본서 개척을 많이

나갔습니다.


